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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10/3 개천절 집회에서 연행된 46명 법률지원

1. 2019. 10. 3. 개천절,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외치고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을 엄중 

경고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광화문일대로부터 하늘에 울렸다. 주최측 추산으로는 총 참석

인원은 총 300만명 이상이었다고 한다. 

2. 그러나 참가자 중 46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문제가 된 46명 중 35명은 

각목을 휘두르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고도 한다. 청와대에 진입하게 된 경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목적으로 청와대 바로 인근에서도 집회를 가지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 중 일부가 

경찰의 저지를 뚫고 청와대쪽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려다 경찰에 연행된 것이라고 한다. 집

회시위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잘 살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하겠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TV인터

뷰에서 자신에 대한 퇴진시위가 있으면 기꺼이 자신을 반대하는 집회집행부와 만나서 얘기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3. 이처럼 집회참가자들이 대거 연행되는 불상사가 생긴 것은 청와대가 현시국의 엄중한 의

미를 스스로 경계한다던 춘풍추상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불통으로 일관하여 초유의 국민의 

저항권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에 한변은 경찰에 연행된 46명의 일반 시민들에 대하여 

기꺼이 법률지원을 하고자 한다. 한변의 법률지원을 받고 싶은 관련 시민들 및 관계자들은 

언제든지 한변에 연락 주기를 바란다. 한편, 한변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한변의 명예회원이 되어줄 것도 희망한다.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한변이 나라

다운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성장하고자 하며, 힘을 내어 다시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뜻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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